
【 8 】 2008년 2월 20일 수요일wwwwww..iippccss2211..ccoomm

인간의 마음에는‘본능(本能)’
과‘본성(本性)’이라는 것이 함
께 숨어 있다. 본능이란 무의식
적(無意識的)으로 행하는 행동
(行動)을 말하는 것이다. 본능은
‘무의식적 발로(發露)’란 말이다.
누가 가르쳐주거나 자신이 생각
해서 그리 하는 것이 아니다. 가
르침이나 생각 없이 자동적(自動
的)으로 행하는‘행동’이다. 갓
태어난 아기가 젖을 찾는 것은
‘본능’이다. 누가 가르쳐줘서 그
리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생
각해서 그리 하는 것도 아니다.
천성(天性)으로 그리 하는 것이
고 무의식적으로 그리 하는 것이
다. 그래서‘본능’이라고 하는 것
이다. 
본성은 그게 아니다. 본성은

‘생각’하는 것이다. 무엇을 생각
하는가? 이치(理致)를 생각하고
의(義)를 생각하고 당위성(當爲
性)을 생각한다. 이웃을 생각하
고 타인(他人)을 생각한다. 국가
를 생각하고 사회(社會)를 생각

한다. 본성은 이처럼‘나’만 생각
하는 것이 아니라‘남’도 생각하
는 것이다. 남을 배려하는 것이
다. 본성은‘의식적(意識的) 발
로’이다. 그래서 양심(良心)의 소
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. 양심
은 본성의‘텃밭’이기 때문이다. 
세상을 살다보면 누구나 본성

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
다. 본능은‘나’지향주의(指向主
義)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만을
생각한다. 나의 이익만을 추구
(追求)한다. 본능이 발동하면 의
(義)는 생각지 않는다. 당위성도
생각지 않는다. 실적(實績) 위주
이고 능력(能力) 위주이기 때문
이다. 여기에 제동을 거는 것이
본성이다. 이성(理性)이다. 이성
은‘홍익(弘益)’지향주의이다.
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모두
가 잘 살자는 주의이다. 본성은
의를 생각한다. 이(利)를 보면 의
(義)를 생각한다. 나는 학생들에
게 말한다. “이(利)를 보면 의
(義)를 생각하라.”본성(本性)은
이성(理性)이기 때문이다. 
철 학 용 어 에 ‘ 구 성 주 의

(constructionism)’와‘해체주의(de-
constructionism)’란 말이 있다. 구
성주의나 해체주의나 모두 이성
을 생각한다. 다만 그 방향이 다
를 뿐이다. 구성주의는 외향적

(外向的)이다. 이성으로 세상을
구원(救援)하고 재정립해야 한다
는 것이다. 반면 해체주의는 내
향적(內向的)이다. 해체주의는
이성을 통해 스스로 구원받을 수
있는 세상의 이치(理致)를 깨달
아야 한다는 것이다. 
구성주의는 다시 경제실용주의

(經濟實用主義)와 도덕명분주의
(道德名分主義)로 나뉜다. 경제
실용주의란 인간의 이기적(利己
的) 본능을 합리적으로 충족시켜
야 한다는 것이고 도덕명분주의
란 도덕의 확립을 통해 세계를
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. 경제
실용주의가 본능(本能)을 따르는
것이라면 도덕명분주의는 본성
(本性)을 따르는 것이다. 도덕명
분주의는 본능을 억압하려 한다.
반면 해체주의는 본성을 내 세운
다. 본성중심으로 사유(思惟)하
기 때문이다. 본능의 이익이 이
기적(利己的)이고 배타적(排他
的)인 것이라면 본성의 이익은
스스로를 분비(分泌)함으로써 기
쁨을 나누는 이타적(利他的)인
것이다. 
이를 불가에서 말하는 업(業)

으로 풀면 부정적인 업장(業障)
과 긍정적인 직업(職業)으로 구
분할 수 있다. 결국 직업을 통해
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표출하고

그것이 성공으
로 이뤄질 때
세상에 대한
보시(布施)는
저절로 이루어
진다고 보는
것이다. 이러
한 관점에서
보면 오늘날
보수(保守)와
진보(進步)의 다툼이란 것도 결
국 경제실용주의와 도덕명분주의
의 다툼이 아닌가 생각된다.
균형(均衡)과 조화(調和)라는

‘잣대’를 놓고 보면 본능과 본성
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. 공존
(共存)해야 하는 것이다. 본능만
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본성만을
주장해서도 안 된다. 물론‘내’가
우선이다. 세상(世上)은‘내’가
있음으로서 의미(意味)가 있는
것이기 때문이다. ‘내’가 없는데
무슨 의미가 있는가? ‘내’가 있
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. 그래
서 부처님께서 유아독존(唯我獨
尊)이라 말씀하신 것이다. 그런
데 그것도 인간과 인간이 함께
어울릴 때 빛나는 것이다. 홍익
인간(弘益人間)일 때 빛나는 것
이다. 이웃이 없고 사회가 없는
데 나만 홀로 독야청청(獨也靑
靑)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? 

본능‘무의식적으로행하는행동’본성‘의식적(意識的)발로’

본능(本能)과
본성(本性)

웰웰빙빙
부부사사의의((不不思思意意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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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15일 유림회관 지하 식당
에서 한국한시협회 포천시지부
회원과 유림회관에 입주해 있는
사회단체장들이 함께 하는 오찬
을 가졌다.
이날 오찬에서 한국한시협회

포천시지부 리효종 회장은“2008
년 교수신문이 선정한 희망의
사자성어가 다름 아닌 光風霽月
이라며 이 말처럼 올 한해동안
마음결이 명쾌하고 깨끗한 인품
을 가꾸시고 국가적으로는 잘
정돈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”
며 건배제의를 했다.
한편, 光風霽月은 비가 갠 뒤

의 바람과 달처럼, 마음결이 명
쾌하고 집착이 없으며 시원하고
깨끗한 인품을 형용한 말로 알
려지고 있다.
송서(宋書) 주돈이전편에, 북

송(北宋)의 시인이자 서가(書家)
인 황정견(黃庭堅)이 주돈이를
존경하여 쓴 글이 있다. 
‘정견칭 기인품심고 흉회쇄락
여광풍제월(庭堅稱 基人品甚高
胸懷灑落 如光風霽月 정견이 일
컫기를 그의 인품이 심히 고명

하며 마음결이 시원하고 깨끗함
이 마치 맑은 날의 바람과 비갠
날의 달과 같도다.)’
주돈이는 고인(古人:옛사람)

의 풍모(風貌)가 있으며 정사(政
事)를 베풀음에는 도리를 다 밝
힌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.
북송의 유학자로, 송학(宋學)의
개조(開祖)로 불리며, 태극(太
極)을 우주의 본체라 하고《태극
도설(太極圖說)》과《통서(通書)》
를 저술하여, 종래의 인생관에

우주관을 통합하고 거기에 일관
된 원리를 수립하였으며, 성리학
(性理學)으로 발달하게 되는 계
기를 만들었다. 
광풍제월이라는 말은 훌륭한

인품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하
지만, 세상이 잘 다스려진 상태
를 말하기도 한다. 또 제월광풍
(霽月光風), 줄여서 광제(光霽)
라고도 한다.

김영복 기자
best114@paran.com

천성이 밝은 선비의 마음‘光風霽月’
한국한시협회 포천시지부 회원 오찬간담회

영북면 출신 태권도 국가대표
팀 감독, 코치가 좋은 대회성적
을 거둬 화제가 되고 있다. 이
란 바텐바르시에서 유럽, 아시
아권 29개국 29개팀 250여명의
선수단이 출전한 가운데 지난 2
월 7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
20회 이란혁명기념 태권도대회
에 포천시청 선수 2명을 포함한
국가대표 선수 6명과 함께 참가
한 임영선 감독, 김실용 코치는
대회기간 중 금메달 2, 은메달
2, 동메달 2개를 따냈다.
이 대회에서 포천출신 선수인

포천시청 미들급 김영철선수 동
메달, 헤비급 정승우 선수가 금
메달을 땄고 영북면 김실용 코
치는 최우수 코치상, 임영선 감
독은 우수 감독상을
함께 수상했다. 
당초 8명의 선수가

출전하기로 했으나,
대한태권도협회의 착
오로 인천공항에서 2
명이 탑승하지 못하
여 6명의 선수만 출
전하는 등 우여곡절
을 겪은 뒤에 얻은
결실이다.
태권도대회는 국가

대표팀 감독, 코치 및
선수단을 대회시마다
그때그때 선발하는

특징이 있다. 
임영선 감독은“영북면 관내

초·중·고교에 태권도부가 창
설되어 있고 외지 체육인 및 외
국인들이 영북면으로 전지훈련
을 오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
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
대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관심
을 가지고 태권도를 지역의 효
자종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
다”고 밝혔다. 
이번 태권도 대회에서 국가대

표팀 감독, 코치가 모두 영북면
에서 발탁된 것은 지역발전을
위해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영북
면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.

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
hsd5333@hanmail.net 

이란혁명기념태권도대회좋은성적거둬

영북면출신임영선한국대표팀감독으로참가

“1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다양
한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
하고 있습니다. 구정에는 독거노
인 4가구를 대상으로 20kg 쌀을
전달하고 위로했습니다. 봄에는
자연보호캠페인을 깊이울유원지,
수원산 등지에서 버려진 쓰레기
를 줍는 등 정화활동을 벌였습니
다. 6월에는 한창 바쁜 포도농가
와 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체험
과 더불어 일손 돕기에도 나섰습
니다. 학교 폭력예방 캠페인에도
적극 참여했습니다. 학교 앞에서
전단지를 돌리며 성폭력예방캠페
인도 실시했습니다. 특히 어머니
포순이봉사단을 조직해 경찰이
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도움
을 주고 있습니다. 특히 학생과
청소년 관련 업무가 많습니다. 매
주 화요일과 금요일 5개조로 편
성해 포천지구대에 나가서 밤9시

부터 11시까지 방범순찰활동도
실시하고 있습니다. 공원, 학교주
변 등 시내 한 바퀴 돌면서 방범
활동을 펼쳐 온지 벌써 3년이 되
었습니다. 지난해 9월에는 전의경
야유회에 30만원을 지원했으며
매월 31명의 전의경 생일잔치를
마련해 주고 있는데 1개월에
2~3회 생일상을 차리고 있습니
다. 전의경들이 감사의 편지를 보
냈는데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면
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었
습니다. 또 포천시 주요행사때마
다 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.”
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 이

계순(55·사진) 여성회장이 밝힌
연간 주요활동 내용이다. 이 회장
은 1989년부터 한국자유총연맹
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
처음 여성회를 시작할때는 회원
이 15명으로 출발해 어려움이 많

았다고 한다. 
그러나 몇 년동안 바자회와 행

사때마다 기금마련을 위한 판매
에 나서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
다. 특히 억새꽃 축제때마다 이틀
씩 현장에서 일 할 때는 너무너
무 힘들었지만 해야된다는 생각
으로 트럭을 몰고 나섰다고 한다.
기금조성과 더불어 회원확보에

도 적극적으로 나섰다. 아무나 회
원으로 영입할 수 없고 일을 어
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과 회원
들의 거부감이 없는 사람을 영입
했다. 어렵게 어렵게 현재는 35명
의 회원이 5개조로 나눠 활동하
고 있다.
회장 1명, 부회장 2명, 총무 1

명, 감사 2명으로 구성된 임원진
과 5개조 조장 등이 솔선수범하
여 이끌어 가고 있는 한국자유총
연맹 포천시지부 여성회가 지방

자치단체인 포천시에 바라는 것
은“사업계획서 작성 등과 같은
문서작성에 있어 포천시 공무원
들의 적극적인 협조”라고 밝혔다.
이 회장은“우리사회가 이제

봉사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
있으며 한 단계 더욱 성숙되어
선진국이 되는 것 같다”며 서로
서로 이해하고 도와나가기를 기
대한다고 말했다.

김영복 기자 best114@paran.com

“우리사회에서다양한봉사활동계속하고싶어요”
사회구석구석봉사활동으로성숙된선진국으로성장기대

2008 새해설계 ③
한국자유총연맹포천시지부여성회장 이계순

농협 노동조합원들이 한·미
FTA 등 어려운 여건 속에 힘들게
살아가는 조합원들에 대한 위로와
고마운 마음을 표시하여 좋은 반응
을 얻고 있다. 
전국농협노동조합 연천포천지부

영북분회(분회장 이재수)는 1월30
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영북농협
의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조합원
배당을 위한 영북면 19개리 마을
영농회에 소주 및 과일을 전달했다.
이재수 영북농협 노조분회장은

“전 직원 40명 중 16인으로 구성된
소규모 조직이지만 농업인들을 대
신하여 농협에서는 하지 못하는 대
정부를 상대로 한·미 FTA 반대
투쟁을 하는 등 농업인들을 위해
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, 정작
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농업인들을
위해 도움이 된 것이 없다”며“영

북농협 노조는 우리 농업을 지키기
위해 최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며,
생사를 함께하는 농업인들의 어려
움을 이해하고 항상 농업인들과 함
께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
한 행사”라고 말했다.
이번에 전달한 위문품은 농협노조

영북분회 노동조합원의 성금으로 19
개리 영농회에 주류 19박스, 각 영농
회에 소속되어 거주하고 있는 노동
조합원의 개별 지원으로 주류 8박스,
과일 4박스 등 총 31박스 등이다.
전국농협노조 영북분회는 앞으로

도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봉사하는
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
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등 농업인
들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겠
다고 밝혔다.

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
hsd5333@hanmail.net 

“조합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!!”

민주노총영북분회19개마을에위문품전달

지난 2월 7일부터 개최된 제20회 이란혁명기념 태권도대
회에 포천시청 선수 2명을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 6명과
함께 참가한 임영선 감독, 김실용 코치는 대회기간 중 금
메달 2, 은메달 2, 동메달 2개를 따냈다.전국농협노동조합 연천포천지부 영북분회는 1월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영북농협의 2007년도

결산에 따른 조합원 배당을 위한 영북면 19개리 마을 영농회에 소주 및 과일을 전달했다.

2월15일 유림회관 지하 식당에서 한국한시협회 포천시지부 회원과 유림회관에 입주해 있
는 사회단체장들이 함께 하는 오찬을 가졌다.

우리 조상들은 오곡백과 풍성
한 날에 여름내 흘린 땀을 씻고
만찬을 즐기라 추석을 만드시더
니 추운 겨울이 끝날 때 쯤 또다
시 원기 충전하여 새로운 시간을
준비하라고 조상님 앞에 모두 모
이는 설을 정하셨으니 참으로 지
혜롭다는 생각이 든다.
설날 이틀 전부터 마음이 분주

하다. 신랑과 함께 일을 하는지
라 잠깐씩 틈을 내서 설에 먹을
음식재료 준비를 하고 바로 전날
엔 하루 종일 전부치기와 만두
빚기로 손에 물이 마를 사이가
없다. 기름 냄새가 집안가득 넘
치고 드나드는 아이들의 손에는
전과 한과로 연신 배를 채운다.
혹시나 체할세라 할머니는 식혜
를 떠서 손자에게 먹이시며 등을
쓰다듬는다. 
오는 사람 푸짐하게 먹일 마음

에 함지박 가득한 만두속을 다
빚고서 녹두전과 생선전을 채반
에 한가득 부쳐 놓고 나니 피곤
하지만 뿌듯한 마음이 함지박에
가득하다. 
명절은 아이들의 잔치 날이기

도 하다.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
모인 조카들은 서로 부둥켜안고
씨름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뛰어
놀다가 들어와서는 또 부침개를
들고 뛰어나간다. 명절에 할머니
들이 해 주시는 음식은 이상하게
도 구수하면서도 정겨운 것이 어
느 인류 요리사라도 흉내 내지
못하는 연륜의 맛이 느껴지는 것
이 특별한날 고기 집에서 외식을
하는 것보다도 더 맛있는 웰빙
식단이 된다. 설날이 있기에 우
리네 할머니 어머니들은 이 맛을
자식과 손자들에게 정성으로 보

여주시니 힘든 사회생활 속에서
잃었던 입맛을 되찾고 인스턴트
음식에서 맛볼 수 없는 자연의
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?
까치의 노래 소리와 함께 설날

아침이 밝았고 큰댁에 모두 모여
제사를 지낸다. 아침상을 물리니
세배꾼들이 몰려들고 어르신부
터 시작된 세배는 어린 조카까지
순서를 기다리고 정겨운 세뱃돈
이 나오자 어린 조카들은 싱글벙
글, 가장 나이 어린 조카의 앙증
맞은 세배모습에 모두가 미소를
뛴다. 
서둘러 고속도로를 타고 친정

집에 도착하니 엄마 아빠가 목이
길어지신 채 반기신다. 세배를
올리고 외손자의 세배를 받으시
니 얼굴에 미소가 퍼지셨고 먼저
도착한 언니 형부 조카들의 얼굴
을 보니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
생히 살아나면서 술과 함께 이야
기보따리를 풀어본다. 그렇게 예
쁘던 앞집새댁도 세월 속에 중년
의 부인이 되어 놀러왔고 서울에
서 크게 사업을 한다고 자랑거리
였던 옆집 할머니의 큰아들도 사
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소형차
를 타고 내려온걸 보니 인간사
새옹지마라 부러워 질투하던 마
음속에 측은지심과 동질감으로
세상을 안주삼아 함께 소주한잔
을 나누기도 했다.
매년 명절이면 타보는 고속도

로,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수많
은 차량과 인파속에 나도 섞여
있다.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서
길이 막히지 않는 시간을 찾아
고속도로를 달려본다. 네비게이
션이란 것이 비서가 되어 볼거
리도 제공하고 길 안내도 해주

니 길이 막힌
다 해도 그리
지루하지는 않
다. 휴게소에
들러 잠시 앉
아 있으려니
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한복과 양
장차림이 어울려서 가을단풍을
보는 듯 멋지다. 내년에는 나도
한복을 입고 멋진 모습을 뽐내
는 인파속에서 허락된 분위기를
즐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.
집에 도착하여 보따리를 풀어

보니 환갑이 넘으신 시어머님과
친정엄마의 반찬이 한자리에 모
여 진수성찬이 되었다. 간장에
삭힌 무말랭이와 깻잎, 씨래기
나물, 그리고 만두와 떡과 전, 식
혜와 수정과 등 한동안은 반찬걱
정이 없다. 
여자이기에 며느리이기에 해

야 했고 엄마라서 할 수 있었던
음식준비가 먹고서 즐겁고 행복
해하는 아이들과 가족 친지들의
마음속에 고향의 손맛으로 남겨
진다면 온종일 기름 냄새 와 물
일을 하는 것쯤은 그리 억울하지
만은 않으리라. 설이 있기에 느
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누군가
에게 줄 수 있었으니 조금 힘겹
고 고단한 순간도 소중하게 받아
들일 수 있을 것 같다. 이번 설
명절은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
표현할 수 있었고 가족 간에 서
운했던 마음을 풀 수 있었고 조
상님들 앞에서 내 부모 형제와
함께 내 존재의 근원을 찾고 내
아이에게 뿌리를 찾아주면서 인
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느끼게
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기록
해 두련다. 

성은 으뜸원을 쓰고 있는 포도
밭 사나이 철재는 4남1녀 중 둘
째로 태어나 가산초·중·고등
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시절에 부
모님아래 젖소 20마리를 기르는
젖소 사나이였답니다.
그러다 소가 전염병에 걸리자

한 마리라도 살려보려고 애쓰다
결국은 축산사업을 접고 정육사
업을 시작한 후에 박서영을 만나
(희라, 지현) 두 딸의 딸딸이 아
빠가 되어 고향을 지키는 멋진
나의 신랑 한 가장이 되어 앞만
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.
원대한 꿈을 꾸며 청년시절을

보냈지만 어느 날 꿈을 포기하고
지내다가 10여년을 눈깜짝할사
이에 보내고 2006년 부모님과 함
께 포도나무 농업에 합세하여 자
나깨나 포도나무를 온 정성을 다
해 가꾸었다.
새벽 4~5시면 일어나 물주고

가지치고 알솎음을 하고 거름주고
아침·점심·저녁 밤낮 없는 사랑
정성을 기울이며 늦은 밤까지 책
과 시름하고 늘 포도나무 사랑에
온 전성을 다해 보살피며 연구한
결과 대한민국 대상을 성취했다.
대단한 나의 신랑 한번 한다고

마음먹으면 그 누구도 따라오지

못하는 정렬과
열정이 뛰어나
며 목표 의식
이 탁월하다.
항상 부지런

한 생활방식이
오늘의 포도가
포도농원의 대상을 습득하지 않
았나 하는 격려와 사랑함을 보내
고 싶다. 2008년 우금2리 작목반
총무, 포천연합회 작목반 총무
(농업 경영대학입학), 가산초등
학교 38회 연임 회장직을 맡고
봉사활동에 탁월한 자긍심을 가
지고 활동하고 있다.

주부이야기

설명절을보내고

우리신랑최고

경희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들이 10년 동
안 관인농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지역 주
민들을 대상으로 치과무료진료에 나서고
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.
올해도 어김없이 8명의 학생들이 찾아와
지난 2월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간 신
청한 200여명의 치과진료를 무료로 실시
했다.
처음 봉사가 시작된 것은 박재경 관인중
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의 동창생중 경희대
치과대학 교수와 인연이 되었기 때문이
라고 알려졌다.           김영복 기자

best114@paran.com

경희대치과대학생
10년째무료봉사화제


